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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및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 치 성 박 인 조 손 영 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부정정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우울이 군 간부들의 직무태도 변인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우울과 조직몰입 관계 및 우

울과 직무열의 관계에서의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습된 무력감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부

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우울은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매개효

과 검증 결과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습된 무력감과 직무열의 사이에서도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사이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조직몰입과 직무열의 모두 우울과 소명감

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시

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직무열의, 소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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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은 일반사회 조직과 많은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일반사회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과 창의성, 효율성 및 유연성을 강

조하는데 비해 군 조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구성

된 조직으로 개인의 자율이 제한되는 집단이

다(신현욱, 2012). 이로 인해 장병들은 군의 폐

쇄적인 환경에서 조직의 안정, 질서, 위계 서

열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율 및 인격을 통

제 당하고 있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과 낯선 이들과의 집단생활, 권위

적 계급문화 등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

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군 생활 부적응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군 생활 부적

응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과 같은 행

위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자살로 까지 나

타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약화, 사기 저하 및 군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권소영, 김완일, 2015).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월까지

병영생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국방헬프콜’

에 신고ㆍ상담된 건수는 28,721건으로 2014년

의 10,32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복무부적응, 보직ㆍ진로, 인

권침해, 정신건강 순으로 많았다. ‘국방헬프콜’ 

이용 인원은 대다수 병사들이지만 간부들도

12%를 차지하는 등 병사, 간부를 막론하고 많

은 장병들이 군 생활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병들은 군 생활에서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

스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개인을 무력감에 빠

져들게 만들고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거나 자

살에까지 이르게 한다(심윤기, 김완일 2013; 

Maslach, 2001). 또한, 장병들은 자기 조절과 위

기 극복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과를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조희옥, 

2011; Seligman & Maier 1967). 이러한 무력감이

만성화되면 자신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이 강화되며, 나아가 대인

관계 위축, 우울, 불안 등 심리장애가 발생하

게 된다(손정남, 차보경, 2007; Ozment & 

Lester, 2001).

국방부에서 2014년에 직업군인 중 장기복무

자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5,400여 명(6.7%)이 ‘관심ㆍ위험군’으로

식별되는 등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

한 심리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

사는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초급간부인 중ㆍ소위, 하사 계층이나 병사들

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장병들이 심리장애

를 경험하거나 겪고 있는 것이다. Seligman 

(1975)에 따르면 학습된 무력감은 심한 절망감

을 불러일으켜 우울증을 야기 시키는데, 우울

증은 가장 널리 알려진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

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

제하는데 무력감을 느끼면서 무슨 일을 하여

도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여긴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

의 결과로 인하여 무력감을 학습했기 때문이

다.

군 조직은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을 위한 조직으로 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장

병 대상 강제력 행사 및 자유의 제한도 정당

화 할 수 있으며, 일반 조직보다 높은 단결력

을 요구하고 있다. 군 조직은 개개인이 뛰어

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구성원들 전체가

단결하여 공동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강한 결속력을 바탕

으로 군 조직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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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사하며, 미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임무의 중

요성을 감안 할 때 군 간부들의 조직몰입, 직

무열의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장병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보직과 임무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한다

면 군 조직의 발전을 유도하고, 군 전투력 제

고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서성과 건강을 악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몰입,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진미형, 2005). 육군훈련소의 인분

사건이나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처럼 장병들

의 총기난사 사건, 탈영, 자살 등 각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장병들이 학습된 무력

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군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부정적 감

정경험 때문이다(김용안, 2005). 따라서, 장병

들의 학습된 무력감과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악성사고가 지속 발

생하여 군 조직에 결속력은 저하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

다. 군 간부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를 향

상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인 동기부여를 통해 군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심을 유발하고 임무수행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권상조, 2011). 장병들

의 학습된 무력감 및 부정정서인 우울의 감소

는 직무의 동기부여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장병들의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조직몰입과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조직몰

입과 직무열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경험

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병들이 경험하는 소명감은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

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

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Dik 

& Duffy, 2009)로서, 군 생활 동안 장병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변인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

(Treadgold, 1999). 조직의 직무와 관련된 변인

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자

발적 희생을 포함하고, 자신의 직무에서 성취

감과 보람을 느끼고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과 직무열의

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창택, 2013; 

Lobene & Meade,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간부들이 경험하는 학

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장병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투

력 보존 및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 번째,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

력감이 부정정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이러한 우울이 군 간부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우울

과 조직몰입 관계 및 우울과 직무열의 관계에

서의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의 관계

학습된 무력감은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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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회피학습을 통한 공포의 조

건형성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현상에서 시작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회피 불가능한 전기

충격이 주어지면 회피가 가능한 다른 상황에

서도 회피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Seligman & Maier, 1967). 즉,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포자기의 심리 상태를 말한

다(Seligman, 1975). 이러한 무력감이 만성화되

면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자신감과 성취

욕구 감소, 수동성 증가로 패배 의식 및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영미, 2012; 

Maslach, 2001).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Seligman

의 연구절차를 사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된 무력감 증상과

우울증 증상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등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Gatchel & Proctor, 1976; Hirto, 1974).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Beck(1967)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과 무력감

을 우울감으로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

을 부정적으로 보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

각하면, 우울한 기분을 일으키는 사건을 더

많이 기억하거나(Derry & Kuiper, 1981),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도 부정확하게 되어 더욱 우

울해진다(Alloy & Abramson, 1979). Waschbusch, 

Sellers, LeBlanc와 Kelley(2003)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무력감이 우울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남자들은 여자

들보다 무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더 심각하

다고 하였다. 이에 대다수 남자로 구성된 군

조직에서는 일반사회 조직보다 학습된 무력감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Maatta, Nurmi와 Stattin(2007)은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정도가 높고 참여도가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군 간부

들이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들의 직무태도를 측

정하기 위해 군 조직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조직몰입

직무열의

우 울학습된 무력감

소명감

그림 1. 학습된 무력감, 우울, 소명감,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간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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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군 조직의 목적은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부

대관리, 전시에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하는 것

이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대가나 보상 없이 조직에 몰입하여야 하며,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하고, 

군인으로서 기본양식을 겸비하고, 매사에 솔

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남봉우,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로 조

직몰입, 직무열의를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

의된다. 우선, Sheldon(1971)은 조직몰입을 조직

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조직의 목표와 연관시

켜 일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하였고, Buchanan 

(1974)은 목표 및 가치관이 관련된 조직의 역

할,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열렬한 애착으로 보

았다. Williams와 Anderson(1991)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로 개인

이 조직에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

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Wagner와 Hollenbeck(1992)은 자신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로 정의

하였다. Porter, Steer, Mowdow와 Boulin(1974) 특

정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강한 욕구, 조

직을 위해 기꺼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자

세,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및

수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군

조직에서의 조직몰입은 ‘군 조직 구성원이 그

들의 가치와 목표를 조직목표와 동일시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정

도’로 볼 수 있다(박정도, 2013).

직무열의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이다(Kahn, 1990). Maslach, Schaufeli

와 Leiter(2001)는 직무열의는 에너지, 참여, 효

능감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소진, 냉소, 비효

능감으로 구성된 직무탈진과는 반대개념으로

주장하였다.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와

Bakker(2002)는 직무열의를 활력, 헌신, 몰입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야기 할 수 있

으며,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 성취적인 마음

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Harter, 

Schmidt와 Hayes(2002)는 직무열의는 개인의 일

에 대한 관여와 만족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조직에서의 직무열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직무에 몰입

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습된 무력감과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

무열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학습된 무력감

은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된 무력감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직무에 대한 동

기를 저해하고 수행의 저하를 나타낸다. 또한, 

학습된 무력감을 높게 경험할 경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수동성, 열등, 문제해결의 효율성

저하 및 인내성 부족 등의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Dweck & Repucci, 1978). 김종현(2012)

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반응에 관

계없이 결과가 동일할 경우 행동적인 측면에

서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성이 약해졌

으며,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반응에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습된 무력감이 조직

몰입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학습된 무력감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

은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낮고, 조직을 위해 수

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등 조직몰입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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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된 무력감은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된 무력감은 직무

수행에서의 반복적 실패경험으로 인해 무력감

을 경험하고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면 직무 수행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고, 정서적 손상과 수행의 저하를 나타

낸다(김아영, 2002; Martinko & Gardner, 1982; 

Zealand, 2004). 특히,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

람들은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자신의 행동이

실패할 것이라는 지각에 근거하여 직무 관련

학습 및 수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

다. 삶에서의 이런 동기 상실은 일상에서의

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활력

도 저하되며, 자기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박경환, 2005). 따라서, 학습된 무력감

을 높이 경험할수록 직무를 수행하는 활력이

나 헌신이 저하되는 등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우울이 군 간부들의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

째, 우울이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King과 Sethi(1997)는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가 직무 소진에 영

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진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조직몰입 수준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정아(2004)의 중앙

행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조직몰입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울한 기분을 경험할 경

우 모든 업무에 대해서 흥미나 재미 상실하고, 

피로감, 무가치함, 무기력증 및 사고의 장애

등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조

직에 헌신하려는 경향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

다. 김근아(2012)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험하

는 우울이 조직몰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군 간부들이 학습된 무력

감으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조직몰입

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우울은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Woods와 Sofat(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직무열의의 예측변인으로 말하고 있다. 

김정은(2014)의 일반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직무열의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났다. Kahn(1990)의 연

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상태가 직무열의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심리

적 의미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받을 때 직무열

의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권

인수와 최영근(2011)의 일반 기업 사무관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열의는

직무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 요인

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종합해서 볼

때, 장병들이 경험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부정

적 심리상태인 우울을 유발하고, 이런 불안한

심리상태가 조직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발

휘하는 직무열의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군 간부들은 군 생활에서의 스트

레스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학습된 무

력감에 빠지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직무태도의 저하 등 조직차원

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서 우울이 높아지고, 

우울이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된 무력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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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

다.

가설 1.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직무열의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우울, 조직몰입, 직무열의 및 소명감의 관계

소명감은 본래 중세 이후에 일을 신의 부르

심으로 보면서 개인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변화하여 현재는 종

교성과는 상관없이 소명감에 대한 인식을 통

해 직업이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

향의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소명감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

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

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Dik & Duffy, 

2009).

최근 연구들을 통해 소명감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 소명감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인식하

였고(Duffy & Sedlacek, 2010), 우울을 높게 경험

하는 사람들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steger & Dik, 2009). 또한, 권선영(2014)의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인 우울이 소명감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감

과 조직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조직몰입, 경력

몰입, 직무만족, 일 의미, 직업정체성, 직무열

의, 조직 시민행동과 같은 직무 관련 변인들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fy, Dik & Steger, 2011; Hirschi, 2012; 하유

진, 2012). 또한, 소명감이 높을 경우 낮은 보

수,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적 희생까지도 감내해 낸다는 연구결과를

(Bunderson & Thompson, 2009) 보았을 때, 소명

감이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 야기되는 우울과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명감이 높은 사람들은 처해진 환경에 대

해서 적응을 잘 하고, 반면에 낮은 사람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보면 소명감은 조직몰입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Dik 

& Steger, 2011; 하유진, 2012). Isaksen(2000)의

소명감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소명감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싫어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 환경 속에서

도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

착인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일의 대한 의미는 조직몰입과 유사하게

동기부여,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고, 자신의 재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Hackman & Oldham, 1976). 반면, 소

명감이 낮은 구성원들은 직무 환경에서 일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

스를 받아서 심리적인 갈등을 느낄 때 조직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

이 높다. 이는 소명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아지면 조직몰입

이 높아지지만, 낮은 사람들은 우울한 정서가

줄어들지라도 조직몰입이 여전히 낮을 것이라

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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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감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변인들과

는 부적인 관계에 있다. 국내 연구에서 소명

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우울과 부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하유진, 2012; 조은애, 

2011). 이처럼 소명감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적

인 요인들과 관련이 깊다. 직무열의는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심리적 상태로

직무열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개인자원으로

소명감을 들 수 있다(오창택, 2013; Hirschi, 

2012). 박한샘(2009)과 채은영(2009)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담자들이 열악

한 직무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소명감으로 밝

혀졌다. 상담자가 겪는 역할 혼란이나 과도한

업무 등에도 자신의 업무가 가치 있다고 생각

하는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

직업을 유지한다. Treadgold(1999)는 소명감으로

서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우울과 부적인 상관이 있고, 자아개념 명확성

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다. Kaladjian 

(2003)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감이 높을수록 업무성취감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소명감이 우울과 같은 부정

적 정서를 낮추고 직무열의를 촉진하는 역할

을 확인하였다. 달리 말하면, 소명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

는 일과 관련하여 부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

된 성취감이 낮으며 직무열의를 저해할 것이

다. 따라서, 부정적인 우울 정서가 낮아지면

직무열의가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명감

이 낮을 경우에 직무열의가 낮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앞서 논의된 바를 종합하면 우울이 직무태

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저하시킨다고 가

정할 때 직업이나 삶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소명

감은 우울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의 부적인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높은 소명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울을 적

게 경험할수록 더 높은 조직몰입과 직무열의

를 경험할 것이며, 소명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을 적게 경험하더라도 조직몰입과 직무열

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소명감은 우울과 조직몰입간의 부

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명감

이 높을 때 우울과 조직몰입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가설 4. 소명감은 우울과 직무열의간의 부

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명감

이 높을 때 우울과 직무열의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공군 비

행단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10명이 참가하였

다. 이 중에 불성실 응답자는 12명이었고, 이

를 제외한 298명만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이 283명(95.0%), 여성이 15명(1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2.00세(SD = 8.25)였다. 계급별로

는 하사 74명(24.8%), 중사 111명(37.3%), 상ㆍ

원사 95명(31.9%), 위관 장교 18명(6.0%)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은 5년 미만 87명(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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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47명(15.8%), 10~15년 51명(17.1%), 

15~20년 49명(16.4%), 20~25년 47명(15.8%), 25

년 이상 17명(5.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90명(30.3%), 전문대졸 105명(35.4%), 대졸 86명

(29.0%), 대학원 졸업 이상 9명(3.0%), 기타 8명

(2.4%)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공군 비행단을 직접 방문하여 연

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연구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측정 도구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 척도는 신기명(1990)이 개발

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으로는 자신감 결여 17문항, 우울ㆍ부정적 인

지 10문항, 수동성 6문항, 통제력 결여 4문항, 

지속성 결여 3문항, 과시욕 결여 3문항, 책임

성 결여 2문항 등 전체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결여, 수동성, 통

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등 네 가지 하위요인

3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정

말 쓸모없는 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 “불행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자신감 결여,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

속성 결여에 대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7, .93, .70, .91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 척도는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우

리나라에서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표

준화한 간이정신진담검사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간이정신진단검사)을 사용

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정신과적 증상 9

개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우울

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

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예시 문

항으로는 “기분이 울적하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

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7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조직몰입 척도는 Meyer와 Allen(1991)이 개발

하였으며, 총 24문항 중 국내에서 박정도(2013)

가 군 장병 대상 연구에 사용한 개인의 심리

적 일체감인 정서적 몰입을 측정한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현재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

로 이야기 한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문

제를 나의 문제처럼 동일시 여긴다”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5로 나타났다.

직무열의

직무열의 척도는 Schaufeli, Salanova, González- 

Romá와 Bakker(2002)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이민구(2011)이 번안 및 공무원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활력 6문항, 헌신 5문항, 몰입 6문항 등 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1

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일

을 할 때,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력, 헌신, 몰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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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2, .95, 

.90로 나타났다.

소명감

소명감 척도는 Hagmaier와 Abele(2012)가 개

발한 다차원적 소명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alling: MCM)를 우리나라에서 하유진, 최예

은, 은혜영, 손영우(2014)가 번안, 타당화한 한

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MCM-K)를 사용하였

다. 소명감 척도는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적

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초월적 인

도력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하위척도 당 3문항으로 이루어져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리커트 척도(1

점=전혀 그렇지 않다 ~ 6점=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을 통해 공익에 기

여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적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초월적 인도력에 대한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0, .89, .8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

하여 Cronbach’ α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

였으며,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

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관계에

서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이 제안한 분석방법에 따라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정 및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2000번 실시하고 신

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다는 기준

을 따랐다(Shrout & Bolger, 2002). 다음으로 우

울과 소명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명감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소명감의 특정 값(-1SD, 

Mean, +1SD)에서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

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Hayes & 

Matthes, 2009).

결 과

변인들간 상관 및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들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

관관계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상관을 살

펴보면 모든 변인들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 < .01). 학습된 무력감은 조직몰입

(r = -.59, p < .01)과 직무열의(r = -.46, p < 

.01)에 대해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은

조직몰입(r = -.51, p < .01)과 직무열의(r = 

-.50, p < .01)에 대해서도 부적 상관을 나타냈

다. 즉, 높은 수준의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을

느낄수록 낮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 = .67, p < 

.01), 이는 높은 수준의 학습된 무력감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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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감과 조직몰입(r = .70, p < .01), 소명감

과 직무열의(r = .71, p < .01)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소명

을 느낄수록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직무열

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소명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r = 

-.42, p < .01)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느낄

수록 낮은 소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직무열의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직

무열의 사이에서 우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이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직

무열의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효과 검증을 총

4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습된 무력감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매개변수인 우울을 종속변수

에 투입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학습된 무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

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β = 67,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습된 무력감

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분석 결과 영향

의 크기는 학습된 무력감이 조직몰입(β = 

-.59, p < .001)과 직무열의(β = -.46, p < 

.001)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3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인 학습된 무력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조직몰입

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

로 조직몰입(β = -.21, p < .01)과 직무열의(β 

= -.35, p < .001)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의 역할에 따라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독립변수인 학습된 무력감

은 매개효과를 고려했을 때 조직몰입에 미치

는 직접효과(β = -.45, p < .001)는 매개변수

1 2 3 4 5

1. 학습된 무력감 -

2. 우울 .67** -

3. 조직몰입 -.59** -.51** -

4. 직무열의 -.46** -.50** .67** -

5. 소명감 -.44** -.42** .70** .71** -

평균 1.65 1.61 3.96 5.36 4.83

표준편차 .57 .72 .72 .99 .78

 **p < .01

표 1.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직무열의, 소명감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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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지 않을 때 직접효과(β = -.59, p < 

.00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매개변수를 고려

한 후에도 학습된 무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열의의 경

우 매개효과를 고려했을 때 학습된 무력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β = -.23, p < 

.01)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직접효과

(β = -.46, p < .001)에 비해 감소하였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직무

열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다음으로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정 및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먼저 Sobel 검정 결과 우울의 매개

효과는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z = -3.27, p 

< .01) 및 학습된 무력감과 직무열의(z = 

-5.05, p < .001)의 관계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학습된 무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이며, 직무열의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41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은 재추출한 표본의 수를

2,000개, 95%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여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학습된 무력감과

직무열의 사이의 우울의 매개효과 계수의 상

1단계

우울

2단계

조직몰입

3단계

조직몰입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학습된

무력감

.83

(.05)
.67 15.33***

-.74

(.06)
-.59 -12.48***

-.57

(.08)
-.45 -7.23***

우울
-.21

(.06)
-.21 -3.38**

1단계

우울

2단계

직무열의

3단계

직무열의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학습된

무력감

.83

(.05)
.67 15.33***

-.80

(.09)
-.46 -8.92***

-.39

(.11)
-.23 -3.42**

우울
-.49

(.09)
-.35 -5.32***

**p < .01, ***p < .001

표 2. 학습된 무력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간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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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값과 하한값은 각각 조직몰입(-.06, -.29), 직

무열의(-.20, -.63)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Preacher, Rucker & Hayes, 2007)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가 통계적 무

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

다(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학습된 무력

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할 것

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으며, 학습된 무력

감이 우울을 통해서 직무열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우울과 조직몰입, 직무열의 관계에서 소명감

의 조절효과 분석

군 간부들이 경험하는 소명감이 우울과 조

직몰입, 우울과 직무열의 사이에서 조절효과

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우울과 조절변인

인 소명감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에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

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 및 조절

변수인 소명감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후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R2)이 유의미한

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간부들이

가지는 소명감은 우울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R2 = .01, 

p < .05). 또한, 우울과 직무열의 사이에서도

소명감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R2 

= 01, p < .05).

소명감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

법에 따라 조절변수인 소명감의 특정 값(-1SD, 

Mean, +1SD)에서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미

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 Aiken & West, 1991; Hayes & Matthes, 

2009). 소명감의 수준이 ‘+1SD’일 때 우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

다(B = -.36, p < .001). 또한, 소명감의 수준이

‘-1SD’일 때도 우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 = -.21, p < .001). 

소명감의 수준이 ‘+1SD’일 때가 ‘-1SD’일 때보

다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명

감의 수준이 높을 때 우울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력의 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우울

(학습된 무력감 → 조직몰입)
-.18 .06 -.29 -.06

우울

(학습된 무력감 → 직무열의)
-.41 .11 -.63 -.20

LLCI :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3. 우울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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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감의 수준이 높으면 우울을 낮게 경험할

수록 조직몰입을 더 높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우울과 직무열의 관계에서는 소명감의 수준이

‘+1SD’일 때 우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48, p < 

.001), 소명감의 수준이 ‘-1SD’일 때도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 = -.27, p < .001). 즉, 소명감의

수준이 높을 때 우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

향력의 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직무열의

도 소명감의 수준이 높으면 우울을 낮게 경험

할수록 더 높은 직무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모든 조건에서 소명감은 우울이

조직몰입,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고 있음을 나타내며, 우울과 소명감의 상호작

용효과가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그림 2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소명감이 높을 때 우울과 조

직몰입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는

가설 3과 ‘소명감이 높을 때 우울과 직무열의

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는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조직몰입 직무열의

B SE t R2 △R2 B SE t R2 △R2

1단계

 우울 -.27 .04 -6.07***

.54***
-.34 .06 -5.86***

.56***

 소명감 .55 .04 13.63*** .78 .05 14.36***

2단계

 우울

  X

 소명감

-.10 .05 -2.05* .55*** .01* -.14 .06 -2.19* .57*** .01*

 *p < .05, ***p < .001

표 4.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에 대한 소명감의 조절효과

그림 2. 우울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

그림 3. 우울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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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

감, 우울,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사이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었다.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하였고, 학습된 무력감

과 직무열의 사이에서도 우울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세 번째 목적은 우울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사이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우울과 소명감의 상호

작용 효과가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개하

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조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였으며 학습된

무력감이 우울을 통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 감정을 많

이 느끼며, 조직몰입을 낮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력감

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김영미, 2012; Maslach, 2001)와 우울이 조직몰

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김근아, 2012; 박정아, 2004; King & 

Sethi, 1997). 이는 학습된 무력감이 높은 군 간

부들은 우울 정서를 많이 경험함으로써 자신

의 업무에 대해 흥미나 재미를 상실하고, 무

가치하게 느끼며,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하려는 경함이 급

격히 저하될 것을 시사한다.

가설 2에서 “우울은 학습된 무력감과 직무

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학습된 무력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 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직무열의는 낮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우

울 정서가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정은, 2014; 

Woods, Sofat, 2013). 즉 학습된 무력감이 높을

수록 우울을 정서가 높게 경험하고, 우울이라

는 부정적 심리상태로 인해 조직에 대한 심리

적 의미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어려워 군 간

부들의 직무열의가 낮아질 것을 의미한다.

가설 3에서 “소명감은 우울과 조직몰입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명

감이 높을 때 우울과 조직몰입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우울과 조직

몰입간의 부적관계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소명감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우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에서도 일의 의미를 찾

으려고 하며, 이런 일의 의미는 조직몰입과

유사하게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능동적

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Hackman & Oldham, 

1976; Oldham & Hackman, 2005). 반면, 소명감

이 낮은 사람들은 직무환경에서 일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 환경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

서, 구성원들이 소명감이 낮을 때는 우울이

감소하더라도 조직몰입의 변화가 크지 않고

여전히 낮게 경험할 것이다. 이는 군 간부들

은 소명감이 낮게 경험하고 있으면 우울과 같

은 부정정서가 낮아지더라도 조직몰입을 낮게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소명감이

높은 군 간부들은 소명감이 낮은 간부들보다

우울이 감소하면 더 높은 조직몰입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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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4에서 “소명감은 우울과 직무열의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명

감이 높을 때 우울과 직무열의의 부적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였으며, 소명감은 우울과 직

무열의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우울

과 직무열의간의 부적 관계에서 소명감이 높

을 때와 비교하여 낮을 때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명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경험하고(Treadgold, 1999), 업무성

취감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감정을 낮추고 직

무열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Kaladjian, 

2003). 소명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정서를 많이 느끼고 성취감이

낮게 경험한다. 즉 소명감이 낮은 사람들은

소명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과 같은 부

정정서가 감소하더라도 직무열의는 크게 증가

하지 않고 낮게 경험할 것이다. 이는 소명감

이 낮은 간부들은 우울 정서의 변화에 크게

상관없이 낮은 직무열의를 보인다는 것을 시

사한다. 또한, 소명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할 때 직무열의 더 높게 나타나도록 촉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군 간부 대상으로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를 설명하는 모형에 학

습된 무력감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했다는 점

이다. 학습된 무력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이나 학생, 환자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며, 누군가 자신의 처한 환경

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

여 경험하는 무력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

다(김영미, 2012; Waschbusch, Sellers, LeBlanc & 

Kelley, 2003; Maatta, Nurmi & Stattin, 2007). 본

연구는 군 조직의 특성상 통제된 환경에서 간

부들이 경험하는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 조직

몰입 및 직무열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군에

서 경험할 수 있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우울과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의 관계

에서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군 간

부 대상 연구에서 정서와 직무태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선행연구는 많지만(김정은, 2014; 남

봉우, 2010), 정서와 직무태도 사이에서 소명

감의 조절효과를 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부정정서를 조절하는 심리 기제인 소명감이

군 간부들에게 있어 중요한 내적 변인임을 밝

힌 것이다. 이는 긍정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소

명감이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군 간부들이 소명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일의 보람과 의미를 추구

(장진이 이지연, 2014)함으로써 조직몰입과 직

무열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을 확인하였다. 소

명감이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

은 몰입과 열의를 보이며, 조직에서 하지 않

아도 되는 의무를 더 잘 받아들인다(Serow, 

Eaker & Ciechalski, 1992)는 소명감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군 간

부들의 정서 상태와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위

해 소명감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 조직보다 소명감을 높게 지

각하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소명감의 역할을

밝혀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군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을 감소시켜 군 적

응력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다. 학습된 무력감을 높게 경험하는 군 간부

들은 높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낮은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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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직무열의를 경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통제력이 제한되고 권위적 계급

문화로 인해 경험되는 학습된 무력감이 만성

화되면,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자신감과

성취 욕구 감소, 수동성 증가하게 되어 군 적

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이나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 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느끼는 간부들이나, 군 생활을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

지 않도록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기통제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부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열의 향상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이 직무

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병들이 스트레

스 환경에서 자신을 통제하기 못하고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우울을 유발하고, 우울

의 부정적 정서가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

무열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된 무력감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장병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

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

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방헬프콜’과 같은

상담 및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를 적극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간부들이 경험하

는 우울과 같은 심리장애를 방치하지 않고 체

계적인 진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부들이 경험하는 학습

된 무력감과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직몰입, 

직무열의 등과 같은 직무태도를 높여 조직의

성과와 장병들의 원활한 군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군 간부들의 조직몰입과 직무열의 향

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병 정신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간부들이 높은 수준

의 소명감을 지각한다면 조직에서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더라도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높

게 경험할 수 있다. 장병들이 경험하는 우울

등 부정적 정서의 수준을 낮추어서 조직몰입

이나 직무열의를 높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장병들이 소명감을 지각할 때

더 높은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경험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간부 대상으로 소명감을 함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정

신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직무에서 소명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병들이 높은 소명감을 경험함으로써 조직몰

입과 직무열의를 높여 자신의 임무나 조직관

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조직의 성과 및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군 전투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유발할

수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어 사

회적으로 선호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려는 사회

적 바람직성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개인적 기

질에 따라 변수간의 인위적 상관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모든 척도를

한 번에 측정하고 있어 질문의 해석이나 장기

기억의 탐색작업이 이전 척도의 영향을 받고, 

측정도구의 일관성 때문에 구성개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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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동

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

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를 한 번에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변수마다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을 다르게 하

는 것이다. 실증연구를 수행할 때 변수별 측

정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동일방법

편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간부들의 학습된 무력감이

조직몰입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직무태도의 평가지표 중 조직몰

입, 직무열의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직무 자기효

능감, 사기,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 등에 대해서 간부

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추가로 확

인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했을

때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공군 1개 비

행단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육군, 해군 장병들을 포함하지 않아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간부

대상 연구에서 대부분 부사관이었으며, 장교

는 극히 소수만 참가하여 전체 계급에 특성을

반영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각 군의 특

성 및 각 부대의 임무와 특수성에 따라 다양

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군 전체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각 군별, 부대임무(전투부대, 정책부대, 

훈련부대 등), 근무지역, 계급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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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Engagement:

Focusing on Depression as a Mediator and Calling as a Moderator

Chi Sung Yu          In-Jo Park          Young 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plored relationships of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engagement.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job engagemen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alling between depress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depression and job engagement. we collected data from 310 military officers working at ROK 

Air Force air wing located at Gyeonggi-do. Th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mediated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job engage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calling modera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engagement. In 

the discussion section, we discussed abou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engagement, calling


